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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12 월 15 일 “(강림절 3 주) 참 예언자를 기다린 이스라엘”(신 18:18-19; 행 3:22-24) 

이스라엘이 기다린 참 예언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이로부터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망한 두 제자, 왜? 

누가복음 24 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고향(엠마오)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옆에서 걸으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글로바가,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주의 마음으로 대언(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24:25). 그러니, 구약 
예언자들이 말한 참 예언자(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 베드로가 증언한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3 장, 사도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신 18:18-19) 그리스도의 참 예언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훗날 세워 주신 이유는 '그의 말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로 불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심을 뜻합니다.  

예:  
i. 마 5:21~ 율법: '살인하지 말아라' -> 예수님: 형제에게 성내고 바보라고 부르면 심판 받는다. 
ii. 마 5:38~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 예수님: 오른뺨을 치면 왼쪽 빰도 돌려대라고 하심. 
예수님은 새 생명의 삶으로 안내하는 최종 권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 말씀의 성취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 11 장 침례(세례)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흔들려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그리스도)입니까?'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답변은,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마 11:4-6)  

이 말씀은 사 35:5-6 과 사 26:19 과 사 61:1 의 복합 인용이며, 나병환자 이야기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메시아는 예언자가 한 행위와 말씀들을 삶과 사역속에서 녹여낸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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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예레미야서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은 '돌아오라'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하고 지치도록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예언자로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기에 기쁨도 있었지만 큰 고통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믿고 순종한다는 
확신에 차 있으니, 이런 왜곡된 종교적 신념과 싸우는 일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배우고, 무엇보다 그분 사랑의 생명의 길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과 행동과 성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며 정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구약 모든 예언자들의 최종 권위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2.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날을 맞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방식을 배우며 따르는 삶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르며 살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